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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the society, anti-social crime cases such as murder due to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retaliatory driving and arson, etc, have occurred frequently. Therefor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n arson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rson related crimes due to PTED. The motivation for arson offenses were shown in 

the order of accidental(36.33%), family discord(23.96%), relieving frustration(16.10%), Mental 

disorder(12.26%) and pessimistic suicide(11.35%). Arson accidental cases were commonly the 

biggest reasons for accidental arson due to PTED. Therefore for arson offenses, professional 

and systematic treatment methods for PTED through cognitive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a 

systematic research on arson offenses should be studied by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arson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fication of investigation for arson offenses and researches should be 

strengthened. So We hav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itizens through these prepar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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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살인, 보복운전, 방화 등 반사회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범죄 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해 방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했다. 방화범죄의 동기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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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방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인 방화범죄가 가장 큰 원인이였다. 이에 방화범죄

방화범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방화범죄의 수사나 연구를 강화하고 일원화시키는 등 방화범죄의 대처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제어: 분노 조절 장애, 방화범죄, 사고사례 분석

Ⅰ. 서론

현대사회는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구조로 우리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하고, 경

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과도한 물질적인 추구로 인한 정신적으로 많은 결함 양상을 띠고 있다.

또 경쟁사회와 민주사회에서는 계층화·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도태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

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사회적 입지에 대해 불만족과 열등감을 느껴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5)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 수가

2010년(4,845명, 35%), 2011년(4,982명, 35.2%), 2012년(5,479명, 38.6%), 2013년(5,528명, 40.9%), 2014년

(5.544명, 4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분노 조절 장애는 피할 수 없는 병임에 틀림없다. 그 중 Hankok

Media Network(2015)에서 분노 조절 장애는 의학적으로 외상 후 격분장애라고 하며, 정신적 고통이

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 반응의 한 형태이다.

Jeffrey Wood(2007)에 의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남을 해하는 행동을 취하기 전

에는 짜증이 증가하다가 행동을 하고 난 후 안도감과 심지어 행복감까지 느끼게 되며, 충동 조절 장

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병적 도박, 병적 도벽, 방화벽, 발모벽,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으며, 최근

에 인터넷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 중 하나인 방화는 인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므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되어야 할 증상이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방화를 일으킬 수 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며, 주로 단독범행으로 일어나고 밤에 많

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찰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Li(2015)에 따르면, 방화는 인간에 의한 위험이며 갑자기 발생하고, 사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의 특

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방화의 죽음은 그들이 죽어가기 전에 깊은

고통이며 절망이다.

방화는 5대 강력범죄(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성적 결함

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취급해 안전 불감증이 다른 범죄들보다 높아 일반 국민들에 있어 관심

이 저조한 강력범죄에 속한다. 방화는 의도적으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격으로 정의된다.

방화는 이제 정신적·인성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취급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다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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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나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앞서 방화에 대한 연구로 Bradford(1982)는 방화가 가장 자주 인격 장애, 정신 지체 또는 우울 신경

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Jackson, et. al.(1987)는 방화의

전위된 공격성과 행동을 자극하는 가설의 적응을 통합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Heo & Bak(2006)에 의하면 방화범은 정신적인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

상을 청소년 방화범으로 손꼽았다. Choi(2001)는 방화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방화범죄의

통제를 위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어 주민차원의 자율 방법체제의 강화, 공공기

관 등에 의한 방화범죄의 통제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학적 치료를 위한 처방 등을 대책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Jung(2005)은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연구로 입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여 보완하

고 각 기관별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구축, 방화범죄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Choi(2008)은 방화화재의 특성 및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방화화재의 모형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화화재 시는 일반화재에 비하여 연기발생량이 약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재실자의 피난시간은 허용피난시간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

터 건축 및 소방시설의 성능 향상을 통하여 건축법규 및 소방법규의 개정건의 방안 등 국내실정에 맞

는 방화화재 방재대책 추진방안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ee, et. al.(2015)에서는 방화와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연구(방화사건을 중심으로)는 2개의 사례분석

을 통해 분노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는 사망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착화하거나 상해하는 등 목적

물이 피해자들의 신체인 반면, 이익방화의 경우는 피해자의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하였지만 피해자에

게 직접 착화하거나 상해를 가하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늘어나는 실정에

맞추어 분노 조절 장애와 방화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방화의 통계치 분석에서 방화 발생 건

수를 통해 방화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의 매우 높은 특성인 우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중점으로 방화사례를 분석

하고 우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분노 조절 장애) 방화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해 인지 행동적 접근

을 통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 분노 조절 방법을 제시하고 방화범죄 수사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

한 대책방안을 세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Ⅱ. 방화의 통계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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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umber of arson in total fire cases (2007~2014 years)

※ Source: A Reco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National Fire Data System(2015).

<Figure 1>에 2007년∼2014년도까지 총 화재 건수, 방화건수 그리고 방화의심 건수를 연도별로 나

타내었다. 그래프의 항목에서 총 화재건수는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마지막으로 미상으로 크게 분류

하고, 그 중 실화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

을 말한다.

방화 현장에서는 직접·간접적인 물증, 목격자, 보험관계, 원한관계 등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

며, 방화조사는 경찰·소방 그리고 보험회사 등 여러 기관들의 협력과 정보교류에 어려움이 많고, 무엇

보다도 목격자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번복과 제약들로 인한 진술거부 등이 있어 사건 확인이 쉽지 않

다. 또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방화의심 건수가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화건수와 방화의심 건수를 통틀어 방화건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부적으로 방화건수와 방화의심 건수를 구분해 그래프로 나타냈지만, 방화로

판단한 여러 사건들을 물적 증거의 부족이나, 관계자나 수사자들의 수사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화

로 확정짓기 보다는 방화의심으로 판단한 사건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방화건수와 방화의심 건수를 합

한 건수를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방화건수로 지칭하였다.

총 화재발생 건수에서 방화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0%미만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3,000건

내외로 방화건수가 나타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1997년(776건), 1998년(1,157건),

2001년(1,375건)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

가 어려워질수록 방화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앞으로 현대사회가 진행될수록 사회는 더 각

박해지고 혼란해지므로 방화범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방화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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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통계치와 사례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개인적인 예방대책을 세워 국

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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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otive for the arson states (2005~2014 years)

※ Source: A Reco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National Fire Data System(2015).

<Figure 2>에서는 방화동기별 방화현황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단순우발적,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비관자살, 화재, 보험사기, 보복, 범죄은폐, 사회적 반감, 채

권채무, 시위, 미상, 기타 등으로 구분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화재는 범주가 매우 넓고, 보복, 범죄은폐,

사회적 반감, 채권채무, 시위는 비교적 발생률이 낮고, 그리고 미상과 기타는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워

분류항목에서 제외했다.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순우발적,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비관자

살로 구분하였다.

발화 발생 장소는 각 항목에서 모두 주거건축물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부분 비주거건

축물, 차량, 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신이상 항목에서는 차량보다 임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사례를 사례분석 임야에서 다루었다. 또한, 비관자살에서 주거건축물, 차량, 비주거건축물,

임야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에서 연탄불로 인한 질식사나 전소를 시켜 자살시도를 하거나 동반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았고, 이 사례들이 하나의 자살 패턴으로 되어 모방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방화동기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

다.

단순우발적, 불만해소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비롯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불화와 비관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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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리적인 영향과 매우 관련이 높다.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 또한 하나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판

단되며, 대부분 우발적인 방화범죄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다음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

조절 장애(심리적)이 대부분 우발적인 방화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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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urrent status of arson using fuel (2005~2014 years)

※ Source: A Reco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National Fire Data System(2015).

<Figure 3>에는 사용 연료별 방화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인화

성액체, 가연성 가스, 점화 가능한 고체, 일반가연물, 폭약, 미상, 해당사항 없음, 기타로 구분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용률이 높은 인화성액체, 가연성 가스, 점화 가능한 고체, 일반가연물로 구분했다.

방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일반가연물(2887건, 46.9%), 인화성액체(1997건, 32.45%), 가연성가

스(1035건, 16.82%), 점화 가능한 고체(236건, 3.83%)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석유 등으로도

방화범죄를 누구나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인화성액체, 가연성 가스, 점화 가능한 고체, 일반가연물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부분 방화범죄는 유류화재나 폭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정도

(전소)가 매우 심해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다. 또한, 발생이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수사 과정 중 방화 범죄로 결론짓고 방화범을 찾는 데 매우 어렵다.

Ⅲ.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사건·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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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천 십정동 방화사건

1) 사고개요(Weeklytoday, 2013)

① 사고일시 : 2013년 5월 13일 오후 5시 50분경

② 사고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단독주택

③ 사고과정 : 1년 전 세입자는 작은 방 천장에 샌드백을 설치했고, 이에 집주인은 샌드백 치는 소리

가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하게 된다. 이에 격분한 집주인은 60 ㎝ 길이의 등산용 도끼를

들고 나와 세입자 부부에게 휘두르고,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까지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세입자 부부를 구출했다. 하지만 작은 방에

있던 딸과 남자친구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추정)로 사망했다.

불과 10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사망자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극이었다.

2) 방화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방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Figure 2>에 조사된 바와 같이 주거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 건축물에서는 주로 가정 내 불화 및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발생되는데, 이

사건 역시 1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얼핏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나, 일반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

건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폭력적 과잉행동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분노 조절 장애)는 외부 소리나 시각적 자극에 쉽게 산만하고 폭력적이거나 충

동적인 행동(폭력적 과잉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형성된다.

그리고 주로 주거건축물에서 일어나는 방화는 피해자들의 지인(가족, 친인척, 고용관계, 주변사람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원한이나 보복 때문에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방화의 대상은 재산보다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크고, 주거건축물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질식사에 의한 피해가 많고, 화재 발견이 늦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주거 건축물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시너 등 인화성 액체를 주로

사용해 초기부터 빠르게 화재를 확대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인명피해(사망)를 일으킬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방화의 대상을 사람으로 하는 거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사례 2.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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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개요(WoWTV, 2014)

① 사고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전 00시 27분경

② 사고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

③ 사고과정 : 방화범 80대 노인이 불이 나기 1분 전인 이날 0시 26분에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불은 2층의 가장 안쪽 병실(다용도실, 306호)에서 시작되어 불이 난 지 6분 만에 화

재를 진화했지만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져 사상자 29명(21명 사망, 8명 부상)의 많은 인

명피해가 발생했다.

2) 방화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을 살펴보면, 이들의 동기는 모두

달랐지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살아오면서 유전적인 성향, 가정환경적인 영향으로 개인적으로 불

만이나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고, 화내는 대상이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로 향했다는 점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개인적 문제의 원인(건강)을 사회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했고, 숭례문 방화사건 또한 개인적 문제의 원인(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사회의 불만(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을 무시했다는 기분에 사로잡

힌 점)으로 표출했고 마지막으로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은 개인적 문제의 원인(자신의 동의 없이

입원시킨 사실)에 대한 불만과 요양병원이 불에 타 없어지면 자신이 구출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감의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표출한 사건이다.

이 사례들처럼 화내는 대상이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로 향했기 때문에 비주거건축물을 선

택했을 거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비주거건축물은 학교, 판매시설, 공공기관, 숙박시설, 관람장, 공연

장, 문화재, 역사·터미널, 노유자시설 등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인명피해가 매우 높은 건

축물이므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방화)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대표적: 대구지하철 방화사

건) 자신의 스트레스와 분노의 해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대표적: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급기야 사회적인 이슈(대표적: 숭례문 방화사건)까지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지

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

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Yeongnam Ilbo(2008)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일부로, 반사회적 인격 장

애는 의학적으로 인격 이상이나 결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핍은 크게 세 가지로 ①성장기에 습득

해야 할 윤리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이 형성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해쳐도 자책감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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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못함. ②정서적·감정적 안정성이 부족해 감정기복이 심하고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짐. ③충동조

절 능력의 결핍으로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발적 행동을 함으로 나누어진다.

사례에서 주로 나타난 결핍은 ③충동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발적 행동

을 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충동적인 호르몬이 많거나 기억력, 사고력,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

두엽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처럼 전두

엽이 손상되면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현격히 떨어져 성격이 급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고, 참을성이

없어져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무런 의욕이나 감정의 변화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기도 한다.

뇌졸중이나 치매 등은 전두엽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병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볼

수 있으므로 의학적·정신적 치료와 가족과 사회적인 관심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주거 건축물에서 동기별 방화현황은 단순우발적(539건), 불만족

(249건), 가정불화(115건), 정신이상(113건), 비관자살(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가지 사례 모두 단순우발적과 불만족에 의해 발생했으며, 정신이상 또한 2가지 사례에 포

함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숭례문 방화사건은 토지보상 문제의 불만족과 자신의 의견이 번번이

묵살되자 그에 대한 분노를 우발적으로 표출한 것이며,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자신의 신병에 대한

불만족과 정신이상에 의한 분노를 우발적으로 표출, 마지막으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역시

불만족(요양병원 입원)과 정신이상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분노 조절 장애(심리적)에 의

한 방화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례 3. 홍천 산불 방화사건 

1) 사고개요(Kangwondomin Ilbo, 2015)

① 사고일시 : 2015년 5월 21일 오후 2시 55분경

② 사고장소 : 홍천읍 갈마곡리 홍천문화예술회관 뒤 남산

③ 사고과정 : 홍천읍 남산에서 산불이 발생, 1 ㏊를 태우고 2시간여만인 오후 5시10분쯤 진화됐다.

또 이날 오후 3시50분쯤과 오후 4시8분쯤 각각 홍천소방서와 인근 군부대 뒤 남산에서

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 산림청 헬기 3대와 진화차 11대 등, 14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조사결과 방화범은 등산로 주변을 이동하면서 7∼8분 간격으로 자

신의 휴대용 가스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을 낸 것으

로 드러났다.

2) 방화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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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Yonhapnews(2015)에서 방화범이 경찰 진술에서 "사람들이

불을 끄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약을 복용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뚜렷한 원인이나 물질적 이익이 없이 스릴이나 쾌감 등 감정적으로 희열이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방화를 하는 행동을 방화광 또는 방화증이라고 하며, 병적방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이런 만족

감을 계속 추구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불을 저지르게 된다.

Mcmurran, et. al.(1994)에 의하면 병적방화 환자들은 아주 높은 내향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고,

성적·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일 수 있어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화를 선택한다. 뚜렷한 동

기를 찾을 수 없는 방화이거나,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방화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방화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희열이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범행 주기가 빨라지고, 수법이

지능화되며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병적방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병적방화는 분노 조절 장애의 대표적인 한 유형에 속한다.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화를 이기지 못해 방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택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기 때문

이다.

Ⅳ. 대처방안

1. 전문적·체계적인 분노 조절 장애 치료방법 개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방법, 명상이나 요가, 기수련 등 정서

적인 운동법, 긍정적인 사고, 약물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전문가의 상담 등의 방법이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1) 아동, 청소년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개발

현대사회에서는 1차 사회화 과정인 가정에서 가정불화나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부모와의 부적절한

애착 관계 형성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사 결정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에 결함이 생기게 되어 청

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며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거나 가능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에게 반드

시 교육을 통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

Ministry of Justice(2014)에 의하면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인지적 기법 중에서도

행동수정을 주요 기법으로 한 인지 행동적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인지·행동적 프로그램의 경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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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대화의 광장(1995)에서 개발한 분노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분노 표현이나 분노 발생 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통찰

등을 부각시켜서 인지·정서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분노 조절 교육을 포함시켜 교육시키고,

특히 1차 사회화 과정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관심을 두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

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 행태가 점점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법적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개정

해야 한다.

2) 성인, 노인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개발

Beck & RFernandez(1998)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인지행동치료(Congnitive-behavioral Therapy:

CBT)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노조절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되면 받지 않는 것보다 분노 감소 부분에서 76%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치료에 있어서 인지행동적 접근으로 가장 보편적인 치료모델은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방법이다. 성인과 노인의 경우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고착화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자

기 진술 방식을 통해 사고와 행동패턴을 변화시키고 분노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Song(2005)에 의하면 이러한 인지행동상담군의 대표적 이론가인 Ellis는 심리적 장애와 정신건강을

경정하는데 인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 역기능적 인지

의 교정을 강조하였다. 그는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화된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조절 방법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분노경향

과 주의 깊은 사고의 결핍을 다루는 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마음 챙김에 근

거한 인지치료) 훈련, 근육이완법 인지훈련 등이 있다.

분노 조절 장애에 관련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심리적·정신적

인 치료 방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방화 통계치를 분석하여 방화범들의 행동패턴이나 심리적·정신적인 패턴들을 재정립하여 이와 관

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인, 노인들은 가치관이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자신

의 행동에 대해 재연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키우는(역기능적 인지의 교

정)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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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 연구기관 설립 및 일원화 

분노 조절 장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 범죄는 대부분 우발

적으로 일어나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유류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화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전소하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방화(<Figure 3>에서 미상,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항목)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소방, 경찰, 보험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와 화재조사를 각자 진행하다가 방화로 확

정되는데, 단독으로 방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해 화재조사에 항상 참가하여 방화사건으

로 판단될 확률이 클 경우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방화 범죄의 원인부터 대처

방안까지 연구해 방화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심리적인 연구까지 병행해야 한다. 그

리고 방화 연구기관에서 통계치 분석을 재작성하여 방화범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방화범죄의 행

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방화 수사과정 강화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2013)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전

국 23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국의

일원화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과학적인 수사기법 개발로 인위적인 발화나 물증 파악, 목격자

진술 등이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에 붙여도 증

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사기관(경찰)에서 방화 수사를 끈질기

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방화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강력 사

건에 더 관심을 쏟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현행 법령은 방화에 대한 수사기관을 경찰에 두고 있어 대부분의 방화나 화재현장에서 경찰

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화재는 소방담당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경

찰기관은 방화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고 소방이 도움을 요청할 시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수사과정

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 기관간의 기준에 따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나 국

민안전처의 국가화재정보센터 등에서 방화에 대한 통계 등 자료의 분석들이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 경찰, 민간기관, 보험협회, 법률 전문

가 등 방화 범죄를 수사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들의 수사 과정 중 활발한 정보·증거 교류와 협

력적으로 업무를 전담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화 범죄로 이끌어 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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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방화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0%미만으로 지속적으로 3,000건 내외

로 방화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화범죄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분석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인 방화범죄라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가정불화, 불만해소, 정신이상 등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만 취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회나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문적·체계적인 분노 조절 장애 치료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해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며, 학교 정규 교육

과정과 경찰수사 진행 후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수하고,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개정해

야 한다.

성인·노인의 경우 분노 조절 장애에 관한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조절 방법을 실시하거나 역기능

적 인지의 교정 등을 통해 내재화되고 고착화된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변화시켜 행동

과 감정(분노)까지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밖에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방법, 명상이나 요가, 기수련 등 정서적인 운동법, 긍정적인

사고, 약물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전문가의 상담 등의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방화 연구기관을 설립해 방화범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노 조절 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심리적 부분까지 연계하여 연구, 통계치 분석 재작성 등 방화범죄의 수사나 연구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화 수사과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방화뿐만 아니라 화재사건 모두를 소방공무원이 중

점적으로 진행하고, 경찰, 민관기관, 보험협회,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수사과

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활발하게 정보와 증거를 교류

하고 협력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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